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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금요일  ㅡ  해가  빛을  잃고  온  땅에  어둠이  임하였습니다  ㅡ

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. 제자들에게

예수님은  그들  삶의  태양이셨습니다.  주님께서  기적을  연달아

베푸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셨을 때 아마도 그들은 주님을

자랑스러워 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제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권세를

가지신 생명의 왕이 죽어서 누워계십니다. 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로

되어 있던  메시아는 어디에 계시는가? 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 

“그러나 우리는 그 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바랐습니다”

(눅  24:21)라고 말했습니다.  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시달렸을

것입니다: “우리가 오류에 빠졌나? 그분은 메시야가 아니었단 말인가?

그것이 우리가 마음 속에 품고 있던 행복이 아니었던가! 하지만 이제

우리는 조롱과 박해를 받을 것이야!” 

제자들은  두려워하여  문들을  닫은 채 서로 만났을  뿐 ㅡ  그들의

전부이셨던  태양은  지고  말았습니다. 여인들이  “예수님께서

살아나셨고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, 우리는 주님을 보았습니다”라고

말했을 때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게 정말 사실일까?  

우리 역시 ‘해가 지고 있는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이

고통을  겪고  있습니다  ㅡ  압박감,  우울증,  두려움이  퍼져갑니다.

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주변이 어두워지는

시간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? 

고통,  감당할 수 없는 실망, 극복할 수 없는 유대관계... “나는 더 이상

할 수 없어!” “나에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거야!”

우리가 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?  ㅡ 아니면 우리는

아직도 해가 떠오를 것이라고 믿고 있나요? 

예수님은 이 무덤 앞에 서서 “내가 부활한 예수님이야,  나오라!”

외치시면서  우리에게  손을  내미십니다.  붙잡기만  하면  모든  것이

달라집니다.  슬픔은  기쁨으로  변하고,  죄는  용서를  받습니다.

하나님께는 고난과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삶입니다 .  해가

다시 뜰 때가 옵니다 ㅡ 저물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요.

예수님께서는  빛나는  권능의  영광으로  가득한  빛을  입으시고

부활하셨습니다.  그리고  제자들은  뭔가  강력한  것을  경험합니다.

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40 일 동안 그들에게 당신의 왕국에

관해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 “너희는  가서 모든 민족을

가르치라”(마  28:19)는 명령을 하셨습니다. 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

탄생했고, 예수님은 주님을 사랑하고, 주님의 기쁨을 발산하며, 주님의

승리로 살아가고, 고난 속에서도 강한 전 세계의 수많은 믿는 자들을

위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. 

우리는  이 어둡고,  위험하고, 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

믿습니다.  예수님은  승리로  부활하셨고,  살아계시고,  역사하십니다.

예수님을  바라보고,  믿고  사랑합시다.  예수님께서는  우리를  위해

죽으셨습니다. 

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, 

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 계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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